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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 2024년 2월 8일(목)

 윤석열 대통령, 합창으로 따뜻한 설 인사를 전해  

-  대통령, 대통령실 합창단 ‘따뜻한 손’과 참모들과 함께 합창 -

- ‘사랑이 필요한 거죠’노래로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 전달 -

윤석열 대통령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대통령실 합창단 ‘따뜻한 손’과 

함께 대국민 설 메시지를 노래로 전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노래를 통한 문화의

에너지로 국민들에게 사랑의 온기를 전하고자 준비됐으며, 대통령과 합창단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직원들의 자녀들과 참모들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영상에서 대통령은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노래를 합창단과 함께 부르며 

국정 운영의 비전인 ‘따뜻한 정부’를 국민들께 직접 전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는 지난해 제78회 경찰의 날 기념식(10.18)에서 

경찰과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 부른 가수 변진섭의 노래로, 대통령은 “노래 가

사처럼 따뜻한 손을 내미는 것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이라고 이를 직접 언급

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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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합창에서 대통령은 ‘앞서가는 사람들과 뒤에서 오는 사람들 모두 다 우

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파트를 솔로로 직접 불렀습니다. 대통령은 이어서 

“사랑이 필요한 설 명절입니다. 새해, 저와 저희 대통령실 직원 모두,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분 한 분의 삶을 따뜻하게 살피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며 국민들께 새해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번 설 영상은 지난 2월 4일 대통령실 1층 정현관에서 2시간에 걸쳐 촬영됐

습니다. 대통령은 합창단원들에게 “재미있죠?”라고 농담을 건네며 활기차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촬영에 임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은 녹화 현장에서 즉석으로 비서

실장, 정책실장, 수석들의 영상 참여를 독려해 최초 계획을 넘어서 참모까지 함

께하는 따뜻한 영상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이관섭 비서실장이 단장을 맡고 있는 '따뜻한 손'은 지난해 11월에 대통령실 

비서실, 안보실, 경호처 직원들로 구성됐습니다. ‘따뜻한 손’은 23년도 대통령실 

종무식에서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등의 노래로 첫 공연을 한 바 있으며

앞으로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을 찾아 대외적인 활동도 개시할 계획입니다.

한편, 합창단의 명칭인 ’따뜻한 손‘은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따뜻

한 손길을 내밀자는 뜻에서 대통령이 직접 이름 붙였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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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설 인사 메시지

국민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설 명절입니다.

올해는 설 인사를 
대통령실의 합창단인 ‘따뜻한 손’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새해, 저와 저희 대통령실 직원 모두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분 한 분의 삶을 따뜻하게 살피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